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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삶(10):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십시오 

자존심이란 단어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좋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나쁜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탁월한 문학자 중 한 분인 이상은 씨는 자존심에 대해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자존심이란 결코 배타가 아니다. 또한 교만도 아니다. 다만 자기 확립이다. 자기 강조다. 위대한 개인, 위대한 민족이 필경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이 자존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는 왕과 총독, 그리고 많은 고관들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두 팔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사도행전 26:29)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히 나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같은 자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황제인 루이 16세가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며 손톱이 뭉개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가 벽에다 남긴 한 마디는 “인생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조금이나마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아무 것도 아니며 부귀 영화가 한낱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기뻐해서 스스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헛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손에 쥐려고 아옹다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바울처럼 예수를 모른 채 헛된 것에 속아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보면 상대방의 신분이 무엇이든간에 바울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둘째,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왕과 견줄 만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 바울은 떡 한 조각으로 겨우 연명하는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마음의 평강과 세상 사람이 모르는 희락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그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은혜, 곧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골고루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과 심령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내세에 누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왕이 되어 한 평생을 희희낙낙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반문으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후회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너무 소중한 것이라 세상의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그립바 왕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영원히 후회하는 패배자가 되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잠시 죄수로 살다 내세에서 영원히 왕자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잠시 왕으로 살다 내세에서 영원히 죄수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결박 당한 것 외에는 그들 모두가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같은 자존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아그립바와 같은 세상의 왕을 부러워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를 모신 당신 자신에 대한 모역입니다. 또 쇠사슬을 차고 외로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딘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인생을 향해서 비굴하게 구걸하는 자와 세상 부귀 영화를 하늘의 영광보다 부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증거하던 바울의 자존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옥한흠 목사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Called to Awaken the Laity 

Disciple Making Ministries International 

137-865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3-26 

전화 : 02) 3489-4200 

팩스 : 02) 3489-4209 

E-mail : cal@sarang.org 

www.disciplen.com, www.sarangjeja.com 

